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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드론활용 공유재산 실태조사 스마트행정 시동

- 자체 드론측량으로 정확도는 Up, 예산 Down -

○ 인천광역시(박남춘)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

3월부터 드론(UAV)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

예정이라고 밝혔다.

○ 조사대상은 시 공유재산 전체 30,304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나 

우선적으로 매각검토 중인 공유재산 92필지(8개 군․구, 면적 6,378㎡)를  

대상으로 드론측량을 활용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
○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

그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다. 공유재산을 드론측량으로 실시할 경우 

지적측량에 버금가는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.

○ 그동안 지적공부는 지역측지계로 작성되어 드론영상 등 타 공간정보

와의 연계 및 활용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

변환사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, 지적도가 세계측지계로 변환될 

경우 드론과 GPS위성을 이용하여 공유재산의 드론측량이 가능해진다. 



○ 세계측지계변환이란 지적공부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

설정된‘지역좌표계’에서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‘세계측지계’

로 바꾸는 것이다.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일본의 동경원점

으로 설정된 지역측지계를 1910년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부터 

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며, 일본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타 

공간정보와의 연계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. 

○ 하지만 앞으로는 공유재산분야에 드론측량이 가능함에 따라 공유

재산 누락재산 발굴, 불법점유 단속, 대부면적 정밀산정, 지적측량 

감소로 한 층 강화된 재산관리 조치와 세외수입 증대 및 예산절감 

효과를 거둘 수 있다. 

○ 신정만 시 재산관리담당관은“드론측량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

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시간과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으며, 특히 

공유재산 무단점유 확인 등에 효과가 높은 만큼 점차 확대할 계획”

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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